
간단한 답 글이 아니고 좀 긴 답글이 될 것 같아서 따로 씁니다.  

“간단한 서면 인터뷰 문제 하나” 가지고 뭐가 이리 복잡하고 까다로워야 하느냐고 짜증을 

낼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의 활동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서로 한번 주의를 환기 시

킬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장황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글을 

올립니다. 미술인회의의 회원들, 특히 운영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한분 한분 다 범상한 분들

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해당 분야에서 내노라하는 경력과 그 능력을 인정 받고있는 분들

입니다. 한분 한분이 미술인 회의의 대표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주변에서 보아

주기도 할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인터뷰 요청한 아트 프라이스 측에서도 김준기님

을 그렇게 보고있기에 애초에 인터뷰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여기까지 쓰고 

이웃집에 가서 저녁 먹고 내려와 다시 게시판을 보니 김복기님이 아주 주밀한 답글을 달아

놓아서 제가 더 이상 글을 쓸 필요가 없어져 버렸네요. 그냥 여기서 글을 끝내기가 섭섭해

서 그냥 좀 더 써봅니다. 김복기님의 글을 반복하는게 될지라도…) 

이런 분들이 모인 미술인 회의는 분명 드림팀이지요. 그런데 조율에 실패하게 되면 자칫 업

무의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많은 팀이기도 합니다. ( 이미 김복기님의 글에 다 나와있는 

얘깁니다만.) 혹 다른 어떤 모임에서는 조직의 경직성이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가로막는게 

우려된다면 저희 미술인 회의는 오히려 구성원들의 발랄한 자발성이 조직에 필요한 “조직

성”에 균열을 내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될까 우려됩니다.(저의 노파심

일까요?)  

계속된 댓글을 통해 애초의 의구심이 풀렸지만 정황 설명 없이 ‘다음과 같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더러 써 달라고 하는걸…일단은 발뺌을 해두었습니다’ 라고 쓴 서두의 글

에서부터 울리는 ‘조직성에 균열’내는 소리에 노파심이 일어 김복기 님의 글에 화답하는그

런 댓글을 달았던 겁니다.  

댓글의 군데 군데에서도 마찬가지의 울림이 계속 울리기에 조금만 더 써 볼께요. 

‘모임의 전반적인 상황에 관해 대표적 인물이나 연장자에게 의례적 인터뷰를 하는것으로 생

각했습니다. 이것을 굳이 사무처장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대답하여야 한다면 그건 좀 웃기는 

일입니다.’ㅡ제 생각엔 웃기는 일이 아닙니다. ‘굳이’ 가 아니라 ‘당연히’ 사무처장과 상의 

하라고 얘기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의례적인 것이든 아니든….  

‘사무처장에게 토스하느냐 운영위원회에 토스하느냐 문제에 있어서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

다.’ –사무 처장이 선임되고 1차 운영위원회가 열린 마당에는 사무처장에게의 토스를 선택

하는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쓴걸 다시 읽어보니 상당히 조직성을 강조하는 뻣뻣한 글이 되고 말았네요. 지가 뭐 언젯적

부터 그렇게 조직생활을 했다고. 네, 그러나 오늘 저녁은 좀 뒷목이 좀 뻣뻣하기도 하군요. 

제가 김준기씨!라는 느낌표에 실어보낸 감정에 맘 상하셨다면, 김준기님~~ 맘 푸시고 서로 

열심히 일합시다. 


